
역설적 괴리의 조우 혹은 충돌역설적 괴리의 조우 혹은 충돌역설적 괴리의 조우 혹은 충돌역설적 괴리의 조우 혹은 충돌( )( )( )( )遭遇遭遇遭遇遭遇글 이대범미술평론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은 당대 문명의 기술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 ’ ?고는 답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느린 발걸음으로 풍경을 관조한다면 그것은 시선. ,의 이동이 없는 정지된 모습 풍경을 볼 것이며 빠른 이동 수단을 통해 풍경을 관조한다면, ,순간순간 변하는 유기체로 풍경을 관조할 것이다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현대사회를 고려한.다면 인간의 시각 체계는 대부분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심정적 판단에 지. (나지 않는다 정작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느린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사회를 빠른 속도로 규정하고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빠른 속도가 가져오는 시각 변화의 층위이다.스펙타클한 현대사회의 시지각스펙타클한 현대사회의 시지각스펙타클한 현대사회의 시지각스펙타클한 현대사회의 시지각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대상 풍경 과 바라보는 주체가 어떻게 마주하는 가이다( )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려하는 시선은 빠른 속도로 인해 다음 대상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시선은 멈추지 못하고 또 다시 다음 대상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즉 시선은 대. ,상의 내부로 향하지 못하고 대상의 외피만을 훑고 지나간다 그러기에 빠른 속도에서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은 주체의 개입이 상실된 평면 이미지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대상을 본다는 동사는 구체적 의미를 지니는 대상을 주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 ,주체의 적극적인 태도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주체의 개입을 막는 기술문명의 발달 그리고. ,주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본다 는 행위의 본질적 문제 이 두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역설‘ ’ .적 괴리가 강유진의 화면에서 조우하며 충돌한다.강유진의 작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곳에 자신의 시각체계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다 그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분절하고 단지 그들 사이 를 오가고 있을 뿐이다 에나멜로. ‘ ’ .착색되어 매끈하고 광택을 발하는 그의 작업 표면에는 다양한 이분법이 산포되어 있다 침.실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은 물론이고 도시의 한 켠을 그린 그곳에도 변함없이 이분법이, ,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분법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상투적인가. , .세계를 내부와 외부의 이원구조로 규정하고 그 외부를 헤집고 그 속에 그리고 그 너머에,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은 세상을 투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흔히 취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강유진은 그 흔한 이분법을 이용해 또. ,다시 자신의 화면을 채우고 있다.강유진의 표면적 대상은 인공미로 가득한 스펙타클한 현대 도시의 모습이다 고층건물 항. ,공기 수영장 상점의 진열장 갤러리 등 그 대상들은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외관을 지니, , ,고 있다 매끈하게 처리된 화면은 현대 도시의 화려함의 외피를 그대로 드러낸다 뿐만 아. .니라 화려한 대상을 덮고 있는 차원적 패턴 흘리고 붓는 페이팅 기법 역시 강유진의 화2 ( , )면의 화려함을 확대하는 요소이다 그러기에 표피적으로 접근하면 강유진은 도시의 화려함.뒤에 잠재되어 있는 즉 화려함을 지탱하기 위해 숙명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 말리는,속도감 을 이미지의 시각적 화려함으로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유진이 그리‘ ’ .는 대상의 층위를 점검해보면 단순히 거대한 도시 뿐만 아니라 분할된 미소 한 거주, ’ ‘ ( )’微小



공간 테이블 침실 부엌 거실 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강유진은 화려한 도시( , , , ) .자체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시지각을 형상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당대 시지각을 표현하는가?강유진이 제시한 화려한 화면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하나처럼 보이는 화려함의 요소를 이,분법에 의해 극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원의 공간이 제시된 표면에. 3 2차원의 패턴을 만들고 구상적 요소로 가득한 그림에 추상적 요소를 가미하여 현실과 이상,이 교차하는 몽환적 세계를 만든다 뿐만 아니라 곡선과 직선 우연과 의도 뜨거움과 차가. , ,움 등 그의 작업에서 일차적으로 감지되는 많은 요소들은 대립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라는 이름으로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표면에 서로 엉켜 안착되어 있다 이러한 공, ‘ ’ .존을 통해 강유진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사회 구조적 체계 안에서 이분법이 제거 했던 틈새일 것이다 이분법의 이것이 지향하는 바와 저것이 지향하는 바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노. ,출시킴으로 그 사이에서 벌어져 있는 틈새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에 사라졌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그것이 강유진이 지향했던 이 시대의 시지각 일 것이다. .


